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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는 개발도상국 인력을 대상으로 한 보건의료 초청연수에 따른 국가이미지의 변화를 파악함으로써 

초청연수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기초자료를 얻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의 보건  

의료 장단기 초청연수 수료생 192 명으로부터 초청연수 만족도와 국가이미지에 관한 설문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 

분석은 t-검정과 ANOVA 분석 그리고 위계적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모든 일반적 특성에서 초청 

연수 이후 국가이미지가 제고되었다. 둘째, 연수만족도의 하위요인 중 컨텐츠 만족도가 국가이미지에 유의한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개인별 특성 가운데 영어 구사능력과 국적이 국가이미지 변화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보건의료 초청연수의 국가이미지 제고 효과가 확인되었다. 향후 초청연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연수 컨텐츠 및 연수 대상자 선발 과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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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s to find the effectiveness of the invitational training in healthcare field of 

developing countries through grasping the change of the national image of Korea. To this end, we collected 

data on the satisfaction on the invitational training from 192 participants of short-term and long-term 

training programs conducted by the Korea Foundation for International Healthcare(KOFIH). T-test, 

ANOVA analysis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were conducted.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e national image was enhanced after the invitational training. Second, satisfaction on 

contents of the training programs had a significant positive (+) effect on the national image. Third, English 

proficiency and nationality influenced national image significantly. According to this study, it was 

confirmed that the invitational training in healthcare was influential for enhancing the national image.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invitational training, it is necessary to study the contents of the training 

program and the process of selecting the particip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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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국가이미지의 개념은 연구자에 따라 정의가 다양하다. 

어떤 국가 혹은 그 나라 국민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

고 있는 인지적 묘사[1]라는 고전적 접근으로부터 국가

이미지는 특정 국가에 대해 가지고 있는 신념의 총체

(Martin & Eroglu)로서 경제적, 정치적, 기술적 차원의 3

개 요인으로 분석한 연구[2], 그리고 국가이미지는 특정 

국가에 대한 인식의 총체로서 역사, 정치, 외교, 경제, 사

회 및 문화 예술, 스포츠 요소가 복합적으로 반영됨으로

써 형성된다는 Roth & Romeo의 이론에 이르기까지 연

구만큼 다양하다[3].

국가이미지가 형성되는 경로에 대해서는 개인이  접

촉하는 수단을 중심으로 사람, 상품과 서비스, 대중매체

라는 세 가지 통로를 제시한 Moffitt의 연구가 대표적이

다[4]. 국내에서는 관련 선행연구를 종합해 국가이미지 

형성 경로를 의사결정 지도자 혹은 주요기관 등을 통한 

관계적 통로, 개인의 대상국가 방문이나  대인 접촉, 제품

이나 서비스를 통해 국가이미지를   형성하게 되는 개인

적 경험의 통로 그리고 서적, 신문과 언론 매체 등을 통

한 텍스트적 통로의 세 가지로 분류한 신호창의 연구도 

있다[5]. 

한 나라의 높은 수준의 국가이미지는 정치, 경제, 사

회, 문화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긍정적인 후광효과를 발

휘할 수 있다[6][7]. 국가이미지는 외교 및 경제 그리고 

관광을 통한 국익 창출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각 국

은 국가이미지 제고를 위해 초청연수 등을 포함한 공적

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이하 ODA)를 

시행하고 있는데[8], OECD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이하 DAC)에서는 초청연수를 

ODA의 세 가지 형태 가운데 하나인 기술협력(Technical 

Cooperation)의 한 형태로 규정하고 있다[9]. 

초청연수 사업은 개발도상국의 인재를 초청하여   우

리나라의 발전 경험과 기술을 공유하고 개발도상국의 역

량 및 네트워크 구축에 기여하는 한편 우리나라의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국가이미지를 제

고하는 효율적인 전략 가운데 하나는 인적 교류를 통하

여 자기 나라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는 사람들이 많아

지게 하는 것인데[10], 그것은 초청연수가 경제 분야 및 

기술 분야의 교류 협력 이외에 연수생의 한국 방문 및 체

류라는 개인적 경험을 통해 우리 사회 문화와 경제에 대

한 호감도가 커지게 함으로써 각국의 주요 인사를 친한

파로 만드는 계기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11]. 

한국행정연구원의 초청연수통합평가(2013)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 동안 총 2,39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모두 169개 국 22,527명의 연수생에 대해 초청

연수 사업이 실시되었다[12]. 2015년에는 우리나라 초청

연수 예산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한국국제협력단

(KOICA)에서만 자체 ODA 예산의 9.28%인 591억 원 규

모로 117개 국 5,312명에 대해 초청연수가 진행된 바 있

고 이 가운데 보건의료 분야의 연수생은 328 명이었으며, 

KOICA 초청연수 예산의 6.7%인 39억 원이 투입되었다

[13].

보건복지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으로서 보건의료 분야

의 장단기 초청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국제

보건의료재단(Korea Foundation for International 

Healthcare, 이하 KOFIH)도 2007년부터 개발도상국 보

건의료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초청연수 사업인 이종욱펠

로우십(Lee Jong Wook Fellowshiop)을  비롯하여 다양

한 초청연수 프로그램을 시행해 오고  있다. 이종욱펠로

우십의 경우 2016년까지 총 608명이 초청연수 과정을 수

료했으며 2017년 한 해 연수인원은 104 명에 예산은 67억 

원 규모이다[14].

이처럼 우리나라가 2009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한 이후 선진 원조 공여국으로서 ODA 사업에 대한 

국가 정책적 관심이 급속히 커지면서 정부 부처와 유관

기관에서 다양한 초청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15]. 특히 2015년 9월 제 70차 UN개발 정상회의 이후 국

제개발협력의 패러다임이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로 전환되면서 개발도상

국 인력에 대한 초청연수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어 

관련 연구가 시급한 실정이다[16]. 

그러나 지금까지 국가이미지와 관련한 선행 연구는 

국가이미지 영향 요인, 국가이미지 제고 방안, ODA가 국

가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외국인이 지각하는 국가 이미

지 연구, 한류 등 관광이미지와 연계한 연구 그리고 국가

이미지와 국가브랜드 및 기업 이미지를 연계한 연구 등

이 대부분으로 초청연수와 국가이미지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17]. 

그동안 대인적 접촉에 의한 국가이미지 변화에 관한 

연구(백정희, 2003), 국제교류 공공기관의 문화예술 사업

이 국가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분석(여선하, 2012), 문화



보건의료 초청연수에 따른 국가이미지 인식 변화에 관한 연구 205

동반자 사업 참가자의 국가이미지 변화에 관한 연구(송

안나, 2014), 국가이미지와 인적교류(정기웅, 2016) 등 문

화사업 관련 인적교류에 관한 연구는 일부 있지만 보건

의료 분야 초청연수와 관련한 연구는 없었다. 이 연구에

서는 보건의료 분야 초청연수에 따른  국가이미지의 변

화를 분석하고 초청연수와 국가이미지  사이의 관계를 

규명해 보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보건의료 분야 초청연수에 따른 국가  이미

지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초청연수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기초자료를 얻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 연구 목적은 다음

과 같다.

첫째, 초청연수 참여자들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연수 

만족도와 국가이미지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분

석한다.

둘째, 초청연수 전후 국가이미지에 대한 인식의 변화

를 측정한다.

셋째, 초청연수 만족도가 국가이미지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이 연구의 모집단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

에서 시행하고 있는 보건의료 분야 장단기 초청연수 수

료생 801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약 3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2017년 6월 17일부터 7월 8일 사이에 실시한 설

문조사 가운데 충실히 작성하여 응답한 192명의 응답 내

용을 분석하였다. 

2.2 연구도구

이 연구에 사용된 설문은 초청연수의 만족도와 국가

이미지 측정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초청연수의 

만족도는 KOICA의 수원국만족도조사(2015)에 기반하여 

각 요인별로 4-6 문항씩 총 16 문항으로 구성하였다[2]. 

국가이미지는 백정희(2003)의 연구에 기반하여 요인별로 

5-7 문항씩 총 19 문항으로 구성하였다[5].

주요 조사내용은 연수만족도의 경우 하위 세 가지 요

인인 프로세스 만족도, 환경 만족도, 컨텐츠 만족도이며 

국가이미지는 하위 세 가지 요인인 정치·사회 분야, 경제 

분야, 문화·사람 분야의 국가이미지를 측정하였다. 연수 

만족도는 Likert식 5단계 척도에 따라 ‘강한 부동의, 부동

의, 중립, 동의, 강한 동의’ 순으로 1, 2, 3, 4, 5 점을 부여

하였다. 국가 이미지는 7단계 척도에 따라 ‘극도로 낮다, 

매우 낮다, 낮다, 보통이다, 높다, 매우 높다, 극도로 높다’ 

순으로 1, 2, 3, 4, 5, 6, 7 점을 부여하였다. 

설문 문항의 내적 일치도를 알아보기 위해 신뢰도 계

수(Cronbach's α)를 산출한 결과 각각 만족도 0.957, 프

로세스 0.903, 환경 0.924, 컨텐츠 0.934, 국가이미지 0.933, 

정치·사회 0.763, 경제 0.892, 문화·사람 0.915로 나타났다. 

개인별 인구 사회학적 특성은 성, 출신국가, 직업, 경력, 

영어 구사능력, 연수과정, 연수 기간 등으로 위계적 회귀

분석에 통제를 위하여 사용하였다.

2.3 자료수집 방법

영어로 작성된 설문지와 설문에 대한 안내문 및 동의

서를 배부하고 자기기입식으로 작성하도록 하였다. 설명 

안내문에는 연구의 목적, 참여이유, 참여의 자발성, 조사

의 비밀보장, 사생활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 및 처리

방법 등이 적시되어 있고 연구윤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동의서의 내용 중 조사를 거부해도 불이익이 없다는 점

과 중간에 그만두어도 좋다는 내용을 포함시켜 응답자들

의 동의를 얻은 후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에 대한 응

답에는 평균 20분 정도 소요되었다.

2.4 자료분석

이 연구를 위한 자료의 통계 분석은 SPSS 22.0 프로

그램을 사용하였다. 먼저 표본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

기 위하여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변인들을 측정

하는 검사 도구들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ɑ)를 산출

하여 내적 일치도를 분석하였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초

청연수 만족도와 국가이미지의 평균 점수 차이를 검정하

기 위해 t-검정과 ANOVA 분석을 실시하였다. 국가이미

지의 사전·사후의 변화를 검정하기 위해 대응표본 t-검

정을 실시하였으며, 연구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

하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고, 

연수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영향의 정도를 파

악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의 

모든 통계적 유의도 검정은 .05 수준에서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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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결과

3.1 인구사회학적 특성

응답자의 성별 분포는 남자가 63.2%, 여자가 36.8%로 

여성에 비해 남성의 분포가 많았다. 국적은 아시아 지역

이 59.4%, 아프리카 지역이 40.6%이었다. 직업은 의사가 

44.8%로 가장 많았고 간호사 18.4%, 보건행정직, 연구직, 

기타 분야 교수직이 모두 12.3% 씩, 의공기사가 24.5%로 

의료인인 의사와 간호사의 비율이 전체의 2/3수준이었

다. 기타 분야 교수직은 의사와 간호사 또는 의공기사를 

제외한 분야의 교수들을 말한다. 직업 경력별 분포는 6년

∼20년 미만이 55.2%로  절반을 넘었고 다음으로 5년 이

하가 32.2%, 20년 이상이 12.3%이었다. 영어 구사수준별 

분포는 중급 수준이라고 한 응답자가 55.0%를 가장 많았

고 상급수준이라고 응답한 사람도 36.1%에 달했으나 초

급수준이라고 한 응답자 비율은 8.9%에 불과했다. 참여

했던 연수 과정으로는 교수 및 임상과정 57.8%, 보건정

책, 질병 연구, 보건교육과정이 모두 15.7%, 의공기사 과

정 26.5%의 분포였다. 연수기간별 분포는 2개월 미만이 

39.7%, 3개월 25.9%, 6개월∼1년 34.4%로 단기 및 중장

기 연수비율이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였다.

3.2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초청연수 만족도

3.2.1 연수 만족도 차이분석

프로세스, 환경, 컨텐츠의 세 가지 하위요인으로 이루

어진 초청연수 만족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검정하였다. 

독립표본 t-test와 ANOVA 분석결과 성별(t=-.24, 

p=.627), 출신국가(t=.04, p=.842), 경력(F=1.65, p=.196), 

영어 구사능력(F=.10, p=.909), 연수과정(F=1.60, p=.191) 

및 연수기간(F=.30, p=.740)별로 연수 만족도 평균 점수

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직업(F=1.98, 

p<.05)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집단 간

에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scheffe'의 기준으로 사후검정

을 실시하였으나 검정결과 직업에 따른 만족도의 유의한 

차이가 있는 집단을 찾아내기는 어려웠다.

Classification Category %

Gender

male 63.2

female 36.8

Total
100.0
(n=190)

Nationality

Asia 59.4

Africa 40.6

Total
100.0
(n=192)

Occupation

Medical doctor 44.8

Nurse 18.4

Health administrator, 
Health researcher, 

Professor
12.3

Biomedical engineer 24.5

Total
100.0
(n=163)

Career

≦5yr. 32.2

6≤~<20yr. 55.2

≥20yr. 12.6

Total
100.0
(n=183)

English 
Proficiency

Advanced 36.1

Intermediate 55.0

Elementary 8.9

Total
100.0
(n=180)

Type of Training 
Program

Faculty Member·
Clinical Expert

57.8

Health Administrators· 
Disease Research·  Health 

Education
15.7

Biomedical Engineer 26.5

Total
100.0
(n=147)

Duration of 
Training Program

<2Mo. 39.7

3Mo. 25.9

6Mo.≤~1Yr. 34.4

Total
100.0
(n=189)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s

3.2.2 연수 프로세스 만족도 차이분석

응답자들의 연수 프로세스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정하기 위해 독립표본 t-test와 ANOVA 분석을 실시

하였다. 성별(t=-.33, p=.740)과 출신국가(t=.33, p=.745), 

직업(F=1.98, p=.099), 경력(F=2.09, p=.127), 영어 구사능

력(F=.31, p=.732), 연수과정(F=.64, p=.592) 및 연수기간

(F=.64, p=.592)의 모든 영역에서 연수 프로세스 만족도

의 평균 점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2.3 연수 환경 만족도 차이분석

연수환경에 대한 만족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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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ifference in Satisfaction with Training by three Sub-sectors according to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Category Process

t/F p
Environment

t/F p
Contents

t/F p
Mean±S.D. Mean±S.D. Mean±S.D.

Gender
Male 4.14±0.78

-.33 .740
4.26±0.83

-.28 .782
4.18±0.81

-.47 .636
Female 4.18±0.81 4.29±0.78 4.23±0.78

Nationality
Asia 4.17±0.72

.33 .745
4.37±0.66

1.64 .104
4.22±0.73

.38 .706
Africa 4.14±0.88 4.16±0.97 4.18±0.88

Occupation

Medical  doctor 4.31±0.63

1.98 .099

4.56±0.42

5.77 .000

4.31±0.58

1.57 .183

Nurse 3.95±0.91 3.84±1.06 4.16±0.82

Administrator·
Researcher·  Professor

4.28±0.51 4.42±0.54 4.38±0.51

Biomedical engineer 3.96±1.11 4.06±1.10 3.96±1.17

Career

≦5Yr. 4.01±0.97

2.09 .127

4.11±1.09

2.95 .055

4.15±0.95

.75 .4726≤~<20Yr. 4.24±0.60 4.35±0.54 4.22±0.61

≥20Yr. 4.30±0.65 4.51±0.49 4.37±0.64

English 
Proficiency

Advanced 4.16±0.96

.31 .732

4.22±1.04

.20 .819

4.20±0.90

.10 .909Intermediate 4.13±0.74 4.30±0.71 4.16±0.78

Elementary 4.30±0.38 4.31±0.36 4.25±0.45

Type of 
Training 
Program

Faculty Member·
Clinical Expert

4.21±0.66

.64 .592

4.35±0.58

2.09 .103

4.21±0.65

1.79 .151
Health administration·
Disease researcher·
Health education

4.26±0.60 4.57±0.40 4.51±0.45

Biomedical engineer 4.02±1.05 4.12±1.05 4.04±1.08

Duration of 
Training 
Program

<2Mo. 4.04±0.93

.64 .592

4.18±0.99

2.09 .103

4.15±0.93

1.79 .1513Mo. 4.37±0.64 4.36±0.70 4.36±0.65

6Mo.≤~1Yr. 4.15±0.69 4.36±0.60 4.18±0.67

<Table 3> Difference in National Image of Korea according to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Category

National Image of Korea

t pBefore After

Mean±S.D. Mean±S.D.

Total 4.95±1.01 5.80±0.70 -15.73 ***

Gender
Male 4.61±1.03 5.86±0.67 -12.64 ***

Female 4.65±0.93 5.74±0.76 -9.80 ***

Nationality
Asia 4.67±1.00 5.68±0.72 -11.86 ***

Africa 4.49±1.03 6.02±0.64 -11.24 ***

Occupation

Medical Doctor 4.85±0.93 5.84±0.70 -9.554 ***

Nurse 4.59±1.05 6.07±0.60 -7.530 ***

Administrator·
Researcher·Professor

4.69±0.98 5.83±0.53 -4.508 ***

Biomedical Engineer 4.25±1.18 5.75±0.78 -7.921 ***

Career

≦5Yr. 4.54±1.03 5.89±0.69 -8.907 ***

6≤~<20Yr. 4.66±0.95 5.74±0.71 -12.530 ***

≥20Yr. 4.75±0.74 5.97±0.58 -4.513 ***

English Proficiency

Advanced 4.69±0.86 5.98±0.69 -10.022 ***

Intermediate 4.60±1.07 5.76±0.69 -10.927 ***

Elementary 4.45±0.93 5.36±0.71 -5.909 ***

Type of Training Program

Faculty Member·
Clinical Expert

4.70±0.96 5.89±0.66 -11.167 ***

Health Administration·
Disease Researcher·
Health Education

4.77±0.91 5.90±0.63 -6.318 ***

Biomedical engineer 4.13±1.15 5.71±0.80 -7.959 ***

Duration of Training Program

<2Mo. 4.42±1.06 5.86±0.67 -8.067 ***

3Mo. 4.68±1.03 5.85±0.72 -12.625 ***

6Mo.≤~1Yr. 4.41±0.82 5.71±0.79 -4.036 ***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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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on National Image of Korea
National Image of Korea

Unstandardized coeff. Standardized coeff.
t p

B S.E. beta

Nationality .21 .13 .14 1.60 .110

English Proficiency -.20 .11 -.17 -1.86 .071

R
2

.070

F(p) 5.27(P<.01)

Nationality .21 .13 .14 1.60 .110

English Proficiency -.18 .10 -.16 -1.77 .08

Contents .35 .13 .39 2.78 .01

Environment -.01 .10 -.01 -.10 .92

Process -.19 .11 -.21 -1.69 .09

R2(⊿R2) .137(.067)

F(p) 4.34(P<.01)

<Table 5>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on National Image of Culture & People

Culture·People

Unstandardized coeff. Standardized coeff.
t p

B S.E. beta

Gender -0.05 0.13 -0.03 -0.36 0.720

English Proficiency -0.31 0.10 -.026 -3.09 0.002

R
2

.066

F(p) 4.85(P<.01)

Gender -0.08 0.12 -0.05 -0.65 0.518

English Proficiency -0.29 0.10 -0.24 -2.93 0.004

Contents 0.46 0.13 0.47 3.40 0.001

Environment -0.08 0.11 -0.10 -0.79 0.429

Process -0.22 0.12 -0.23 -1.83 0.070

R2(⊿R2) 0.149(.083)

F(p) 4.69(P<.01)

표본 t-test와 ANOVA 분석을 실시하였다. 성별(t=-.28, 

p=.782)과 출신국가(t=1.64, p=.104), 경력(F=2.95, 

p=.055), 영어 구사능력(F=.20, p=.819), 연수과정(F=2.09, 

p=.103) 및 연수기간(F=2.09, p=.103)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직업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가 있었고(F=5.77, p<.001), scheffe'의 기준으로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Medical doctor는 Nurse와 

Biomedical engineer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점수가 

높았다.

3.2.4 연수 컨텐츠 만족도 차이분석

응답자의 연수 컨텐츠 만족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test와 ANOVA 분석을 실시하였다. 성별

(t=-.47, p=.636)과 출신국가(t=.38, p=.706), 직업(F=1.57, 

p=.183), 경력(F=.75, p=.472), 영어 구사능력(F=.10, 

p=.909), 연수과정(F=1.79, p=.151) 및 연수기간(F=1.79, 

p=.15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3.3 초청연수 전후 국가이미지 변화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국가이미지의 변화를 알아

보기 위한 사전사후 분석 결과 성별과 출신국가, 직업, 경

력, 영어 구사능력, 연수과정 및 연수기간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은 남자

(t=-12.64, p<.001)와 여자(t=-9.80, p<.001)     

모두 연수 전에 비해 연수 이후의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출신국가에서 아시아(t=-11.86, p<.001)와 아프

리카(t=-11.24, p<.001)도 연수 이후의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직업에서는 의사(t=-9.55, p<.001)와 간호사

(t=-7.53, p<.001)과 보건행정직·연구직·교수직(t=-4.51, 

p<.001) 및 의공기사(t=-7.92, p<.001)까지 모두 유의한 

정(+)의 차이가 나타났다.

경력에 따른 국가이미지의 연수 전후의 변화에서도 5

년 이하(t=-8.91, p<.001)와 6년~20년 미만(t=-12.53, 

p<.001) 그리고 20년 이상(t=-4.51, p<.001)에서 연수 이

후의 점수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구사

능력은 상급(t=-10.02, p<.001)과 중급(t=-10.93,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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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on National Image of Economy
Economy

Unstandardized coeff. Standardized coeff.
t p

B S.E. beta

Nationality 0.11 0.15 0.07 0.73 0.469

English Proficiency -0.26 0.12 -0.19 -2.11 0.037

R2 0.053

F(p) 3.87(P<.05)

Nationality 0.12 0.15 0.07 0.78 0.434

English Proficiency -0.25 0.12 -0.19 -2.08 0.040

Contents 0.32 0.15 0.31 2.17 0.032

Environment 0.05 0.12 0.05 0.41 0.683

Process -0.17 0.13 -0.17 -1.28 0.201

R
2

0.113

F(p) 3.45(P<.01)

<Table 7>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on National Image of Politics & Society

Politics·Society

Unstandardized coeff. Standardized coeff.
t p

B S.E. beta

Nationality 0.36 0.14 0.21 2.63 0.009

R2 0.045

F(p) 6.91(P<.01)

Nationality 0.35 0.14 0.21 2.55 0.012

Contents 0.32 0.15 0.27 2.14 0.034

Environment 0.09 0.12 0.08 0.73 0.465

Process -0.14 0.13 -0.12 -1.07 0.287

R2(⊿R2) 0.113(.088)

F(p) 4.60(P<.01)

초급(t=-5.91, p<.001)에서 연수 이후의 점수가 높았다. 

연수과정에서는 기타 분야 교수요원 및 임상전문가과정

(t=-11.17, p<.001), 보건정책·질병연구·보건교육과정 

(t=-6.32, p<.001), 의공기사과정(t=-7.96, p<.001)에서 모

두 유의한 정(+)의 차이를 보였다. 연수기간은 2개월 미

만(t=-8.07, p<.001), 3개월(t=-12.63, p<.001), 6개월~1년

(t=-4.04, p<.05)인 집단에서 연수 이후의 점수가 유의하

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4 연구변인 간 위계적 회귀분석

이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통

제한 뒤 초청연수의 만족도가 국가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을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4.1 국적, 영어구사능력 및 연수만족도가 국가 이

미지에 미치는 영향

국적, 영어실력, 컨텐츠, 환경 및 프로세스가 국가 이

미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로 국적과 영어실력을 투입한 결과 모

형은 유의하였으며, 국가이미지를 7.0%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
2=.070, F=5.27, p<.01). 국적(B=.21, p=.110)과 

영어실력(B=-.20, p=.071)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2단계로 만족도의 세 가지 하위요인인 

컨텐츠와 환경 및 프로세스를 투입한 결과 설명력은 

13.7%로 나타났다(R2=.137, F=4.34, p<.01). 투입된 변인

들 중 컨텐츠만이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B=.35, p<.01). 다중공선성을 확인하기 위해 분산팽

창계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를 추정한 결과 

1.23에서 3.08 사이의 값으로 문제가 없었다.

3.4.2 성별, 영어 구사능력 및 연수만족도가 문화·

국민에 대한 국가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성별, 영어 구사능력과 함께 연수만족도의 세 가지 하

위요인인 컨텐츠, 환경, 프로세스가 문화·국민에 대한 국

가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

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로 성별 및 영어 구사능력을 투입

한 결과 문화·사람을 6.6% 설명하였다.(R2=.066, F=4.85, 

p<.01). 성별(B=-.05, p=.066)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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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고, 영어실력(B=-.31, p<.01)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 구사능력은 점수

가 낮을수록 수준이 높게 부호화하였기 때문에 부(-)적 

결과는 영어 구사 능력이 높을수록 국가이미지에 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2단계로 컨텐츠, 

환경, 프로세스를 투입한 결과 문화·사람을 14.9%를 설

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2=.149, F=4.69, p<.01). 투입된 

변인들 가운데 영어 구사능력(B=-.29, p<.01)은 부(-)적 

영향을, 컨텐츠(B=.46, p<.01)는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공선성 확인을 위해 분산팽창 계

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를 추정한 결과 문제

가 없었다. 

3.4.3 국적, 영어 구사능력 및 연수만족도가 경제에 

대한 국가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국적, 영어 구사능력과 함께 연수만족도의 세 가지 하

위요인인 컨텐츠, 환경, 프로세스가 경제에 대한 국가이

미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 분석

을 실시하였다. 1단계로 국적과 영어 구사능력을 투입한 

결과 경제를 5.3%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2=.053, 

F=3.87, p<.05). 국적(B=.11, p=.469)은 유의한 영향을 미

치지 못하였고 영어 구사능력(B=-.26, p<.05)은 통계적

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2단계로 컨텐츠, 환경, 프로

세스를 투입한 결과 경제 국가이미지를 11.3%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2=.113, F= 3.45, p<.01). 투입된 변인

들 중 영어실력(B=-.25, p<.05)은 부(-)적 영향을 컨텐츠

(B=.32, p<.05)는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분산팽창 계수(VIF)를 추정한 결과 다중공선성의 문

제는 없었다. 

3.4.4 국적 및 연수만족도가 정치·사회에 대한 국

가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국적과 함께 연수만족도를 구성하는 세 가지 하위요인

인 컨텐츠, 환경, 프로세스가 정치·사회에 대한 국가이미

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

시하였다. 1단계로 국적을 투입한 결과 정치·사회에 대한 

국가이미지를 4.5% 설명하였다(R2= .045, F=6.91, p<.01). 

국적(B=.36, p<.01)은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2단계로 컨

텐츠, 환경, 프로세스를 투입한 결과 정치·사회 국가이미

지를 11.3% 설명하였다.(R2=.113, F=4.60, p<.01). 국적

(B=.35, p<.05)과 컨텐츠(B=.32, p<.05)은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산팽창계수(VIF)를 검

증한 결과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

4. 논의

이 연구는 국가이미지 제고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ODA(공적개발원조)의 시행 형태 가운데 하나인 외국  

인 초청연수 전후의 국가이미지 변화를 살펴보고 초청연

수의 국가이미지 제고 효과와 영향 요인을 분석하여 연

수 효과성 제고를 위한 기초자료를 얻고자 실시되었다

[4][6][8]. 이를 위해 KOFIH에서 시행하고 있는 보건의료 

분야 장단기 초청연수 수료생 192명을 대상으로 연수만

족도와 연수 전·후 국가이미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

한 후 그 차이를 측정하고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초청

연수 만족도는 프로세스, 환경, 컨텐츠의 세 가지 요인으

로 그리고 국가이미지는 정치·사회, 경제, 문화·국민의 

세 가지 요인으로 구성하여 살펴보았다. 연구의 주요 결

과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초청연수 만족도는 직업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초청연수 전후의 국가이미지는  

모든 일반적 특성에 걸쳐 유의한 정(+)의 효과가 있었다. 

초청연수와 국가이미지의 관계에서는 연수만족도의 세 

가지 하위요인 가운데 컨텐츠 만족도가 국가  이미지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첫째, 성별, 출신국가, 직업, 경력, 영어 구사능력, 연수

기간, 연수형태 등 개인별 특성에 따른 연수 만족도의 유

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만족도의 하위 요

인 가운데 하나인 환경 만족도에서는 직업에 따른 차이

가 나타났는데 의사는 간호사 및 의공  기사 보다 유의하

게 만족도가 높았다. 이는 국내 유수의 의과대학에 위탁

교육을 하는 임상 의사과정의 특성상 해당대학의 임상을 

위한 양질의 교수 시설 및 의료기기의 등 우리나라의 높

은 의료수준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만족도의 차이에 대한 선

행연구에 따르면 만족도 결정요인으로 연령을 제시한 

Miller의 연구[18], ‘개도국 직업훈련교사 초청연수의 만

족도 연구’에서 훈련기간과 국적을 제시한 강봉준과 이

우진의 연구[19], ‘외국인 유학생의 교육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에서 출신지, 연령, 전공을  제시한 하호정

의 연구[20] 등이 있는데, 이 연구에서 직업에 따른 만족

도의 차이가 나타난 부분은 이러한 연구들과 같은 맥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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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전체적으로 만족도에 대한 이들 

요인과의 관계성이 약하다는 Westbrook & Newman의 

연구[21]도 있기 때문에 후속 연구를 통해 세밀하게 검증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모든 일반적인 특성에 걸쳐 초청연수 전·후 국

가이미지에 유의한 정(+)의 효과가 나타났다. 이것은 외

국인 방한연수 후 전반적인 국가이미지의 향상을  밝힌 

백정희의 연구[11], 송안나의 연구[17]와 유사한  결과로 

볼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원조를 받는 개발 도상국 인력

을 대상으로 한 초청연수라는 점,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

가이미지가 경제규모 등의 객관적 국력에 비해 상대적으

로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연구[17]를 고려할 때 초청

연수 후 전반적인 국가이미지 개선은 자연스러운 결과로 

해석된다.

셋째, 초청연수의 만족도가 국가이미지에 유의한 정

(+)의 영향을 보였다. 프로세스, 환경, 컨텐츠 등 연수만

족도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인인 중 컨텐츠 만족도가 국

가이미지 전체 그리고 문화·국민, 경제,  정치·사회 등 세 

가지 국가이미지 하위요인 모두 유의한 정(+)의 효과를 

나타냈다. 이는 우수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학에서 

학생만족을 통하여 우호적인  이미지가 형성된다는 선행 

연구와 맥락을 함께 하고 있다[21,22,23].

한편 국가이미지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대상 

국가에 대한 정보나 경험을 얻을 수 있는 경로가 존재해

야 한다. 신호창은 모핏[4]과 박기순의 연구를 종합해 국

가이미지 형성 경로를 관계적 통로, 텍스트적 통로, 개인

적 경험 통로의 세 가지 차원으로 정리하고 있다. 여기서 

관계적 통로란 오피니언 리더나  주요 기관을 통해, 텍스

트적 통로는 신문, 방송, 잡지, 서적 등을 통해 그리고 개

인적 경험의 통로란 개인의 대상국가 방문, 대인접촉, 제

품 및 서비스 등을 통해 국가이미지를 형성하는 것을 의

미한다[8]. 

이 연구에서의 보건의료 초청연수의 컨텐츠는 전공분

야에 대한 강의식 수업과 함께 다양한 한국의 사회문화 

체험을 위한 필드 액티비티(field activity)로 구성되어 있

다. KOFIH의 이종욱펠로우십 임상과정, 보건정책과정, 

질병연구과정, 의료기기 기술인력 역량강화과정(의공기

사과정)의 경우 연수생은 전공수업과 더불어 한국어 교

육, KOFIH 워크숍, 컨퍼런스 및 학회  참석, 실험실습 및 

현장 학습, 사회문화 체험, 산업현장 방문, 유관기관 방문 

등 체류기간 동안 다양한 활동을 경험하고 있다. 이는 보

건의료 초청연수의 컨텐츠가 연수생에 대한 개인적 경험 

통로의 제공을 통해 국가이미지 형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초청연수 

기간 중 대인 교류 및 접촉이라는 개인적 경험의 통로에 

주목하고 있는 송안나[17]와 백정희[11]의 연구, 그리고 

교육서비스는 수요자와 공급자의 상호작용과 접촉에 의

해 이루어지는 인적 상호작용 서비스임을 제시한 엄은주

[24]의 연구도 초청연수 컨텐츠에 의한 국가이미지 변화

라는 연구 결과를 지지해주고 있다.

한편 영어 구사능력은 국가이미지의 하위요인 가운데 

문화·국민 및 경제 이미지에, 국적은 정치·사회 이미지에 

각 각 유의한 정(+)의 영향이 있었다. 이는 전공 수업 및 

다양한 필드 액티비티 등 초청연수의 컨텐츠를 이루고 

있는 다양한 경험을 이해하는데 있어 소통 수단으로서의 

영어 구사능력의 중요성을 암시한다고 생각된다. 또한 

아프리카 출신 연수생들이 아시아의 연수생에 비해 정

치·사회 국가이미지에 대한 개선 효과가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론은 향후 연수생 선발과정에서 

초청연수 목표 가운데 하나인 국가이미지 개선을 위해 

영어 구사능력과 국가별 연수생 비율을 고려해야 할 필

요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시공간적 사정으로 연구대상 국가와 연

수생의 표본수에 제약이 있었다. 아시아국가에 비해 아프

리카 국가의 수가 적었고 아시아 국가별로도 표본수의 편

차가 있었다. 또한 초청연수 전후의 국가이미지 변화에 

영향을 미친 요인의 분석에 초첨을 맞추었기 때문에 성

별, 국적, 직업 및 경력, 영어 구사능력, 연수과정 및 기간 

등 개인별 특성에 따른 초청연수 만족도와 국가이미지의 

보다 세밀한 차이분석에 집중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향후 추가연구를 통해 개인별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분석으로 보건의료 초청 연수 정책수립과 연수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기초자료가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5. 결론

개발도상국의 인력을 대상으로 한 보건의료 초청 연

수에서 연수 전·후의 국가이미지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

었고 모든 개인별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걸쳐 개선된 것

으로 밝혀졌다. 연수만족에 따른 국가이미지 변화에서는 

연수만족도의 하위요인 가운데 컨텐츠의 만족도가 유의

한 정(+)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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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사능력과 국적 등이 국가이미지의 하위 요인에 미치는 

유의한 영향이 확인되어 초청 연수생 선발 과정에서부터 

영어 구사수준과 국가별 연수인원 배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이 밝혀졌다.

이 연구에서는 초청연수에 대한 만족도에 따른 국가

이미지 변화와 함께 국가이미지 형성 경로의 측면에서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보건의료 초청 연수가 기

본적으로 커리큘럼에 근거한 장·단기 교육 프로그램이라

는 점을 고려할 때 초청연수 컨텐츠의 질 제고가 국가이

미지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 초청연수 프로그램이 연수생에게 다

양한 대인접촉, 제품 및 서비스 접촉, 미디어 접촉 등 개

인적 경험의 통로를 제공함으로써 국가이미지 변화에 영

향을 미친다는 사실도 규명되었다.

KOFIH가 시행하고 있는 이종욱펠로우십 등 장·단기 

보건의료 초청연수의 컨텐츠는 전공과목 강의와 함께 다

양한 필드 액티비티로 구성되어 있다. 의사, 간호사, 보건

행정가, 의공기사 등을 대상으로 전문성이 수반된 보건

의료 초청연수의 특성상 연수 커리큘럼에서 전공과목의 

강의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전공과목 강의에 대한 교육의 만족도와 필드 액티비티 

가운데 어느 쪽이 국가이미지 개선에 파급 효과가 큰 부

분인가에 대한 연구도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개발도상

국 보건의료 인력을 대상으로 한 초청연수는 국가이미지 

형성경로의 관점에서 볼 때도 복합적인 요소를 함께 내

포하고 있다. 연수 과정 중 연수생은 개인적 경험의 통로

를 비롯한 다양한 국가이미지 형성경로에 노출되게 된다. 

향후 국가이미지 형성에 있어 초청연수를 구성하고 있는 

컨텐츠 가운데 어떤 경로가 보다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지,  만족도 이외에 학습성취도와 현업적용도 등의 변수

가 미치는 영향 요인은 없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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